
금호, 겸허한 자세로 “위기 극복”
박삼구 명예회장, 구조조정 요구 … 워크아웃 대응 경영정상화 추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명예회장이 2개 주력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위

기를 극복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금호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명예회장은 채권단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주요 내용

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

고, 외부적으로는 획기적인 수익을 창출해 경영정상화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창업하는 심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박삼구 명예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며

“나는 자산가가 아니라 기업가라는 말씀을 해 오신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실 것”이라고 전

했다.

박찬법 회장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열린 사장단 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

자”고 당부했다.

또 “주력 계열사 2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동요하지 말고 맡은 일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는 노사가 따로 없고, 2010년에는 조직의 축소, 비용 절감,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

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회사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채권단과 계열사별 세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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